
다쏘 시 스 템 (Dassault Systems)은  3D 설 계 를  비 롯 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의

세계 1위 업체다. PLM(844호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코리아’

기사 참조)은 최근 제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프로그램이다.

창업자의 이름에서 유래한 ‘다쏘’는 원래 항공사로 잘 알려져 있

다. 프랑스의 다쏘항공은 미라지·라팔 등의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

다. 비행기 설계에 쓰인 3D 설계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업계의 요

구로 1981년 다쏘시스템을 설립했고 이후 다쏘시스템의 제품은

항공기·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으로 확산됐다. 1997년부터 다쏘

시스템이 국내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조영빈 대표는 2007

년부터 다쏘시스템코리아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다쏘시스템 제품이 국내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현대자동차는 198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다쏘시스템을 쓰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중 다섯 번째 안으로 일찍 도입한 회사입니

다. 당시 차량 설계가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없던 시절인데 빨리 쓴

편이죠. 지금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 중 한국GM만 빼고 다 우리

것을 쓰고요, 전 세계 항공사의 90%가 우리 제품을 씁니다. 지난

해 ‘북미 올해의 차’에 오른 최종 후보 6개 차량이 모두 다쏘시스

템의 ‘카티아(CATIA)’ 제품으로 설계된 차들이었습니다.

전자 회사도 많이 씁니까.

LG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도입하고 있습

니다.

또 어떤 분야에 쓰입니까.

건설 분야에도 쓰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동대문플라자에

올라가는 독특한 아치형 지붕은 카티아로 설계된 겁니다. 일반 설

계 제품으로는 이런 불규칙한 곡선체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예를 들면 미리 굴삭기가 움직이는 범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케이블 간의 간섭 체크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에어버스 380 설계에도 카티아가 쓰였는데, 수많은 전선들이 오

가는 터널을 3D로 살펴본 뒤 소재와 형태를 변경해 경량화를 실

현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간단히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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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빈 대표는 “미국에서는
학생도 정품을 쓰지 않으면
범죄자로 취급받는 문화다.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으면 

한국 특유의 저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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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줬다. 3D 소프트웨어는 제조업의 제품 설계 외에도 주택이나

매장의 인테리어를 가상의 화면으로 미리 볼 수 있고 소비자가 직

접 자신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설계로 구현해 생산자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 보였다.)

3D의 응용 분야가 다양하군요.

PLM의 기본 개념은 ‘가상 설계→제작→폐기’의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은 설계 전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까지 확

장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원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이를

웹에 올리는 것이죠. 디자인은 과거에는 설계자만 가능했지만 이

제는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판매하거나 기업이 그 디자인을 살 수

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디자인 팀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젠 제조업

에서도 고객의 요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기능은 뭔가요.

실제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로 하기 힘든 충돌 테스트 같은 실

험을 컴퓨터상에서 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BMW에서

우리 제품 ‘시뮬리아’로 충돌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

다. 휴대전화 같은 전자제품에서도 충격 시험에 많이 쓰이고 있습

니다. 

컴퓨터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99.9%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동차를 개발할 때 100대를 충돌

시키지만 요즘은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 프로그램은 물리학입니다. 실제 충돌과 시뮬레이션 값을 반

복 검토하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 실제와 같은 값을 얻

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매장 인테리어를 가상으로 해 볼 수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까르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까르푸의 전 세계 4000개 매장

은 분기마다 디스플레이(진열)를 바꾸는 데 1주일이 걸리기도 합

니다. 이를 먼저 가상의 화면에서 바꿔보면서 결정한 뒤 현장에서

는 그대로 물건을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장에서 매대를 이리

저리 옮겨가면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P&G는 자신들이 원하

는 매장의 위치라든지, 사람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매대가 보일 것

인지를 3D 화면으로 미리 살펴봅니다. 

그런 부분은 꽤 효율적으로 보이네요.

이게 사실 친환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미리 다 해

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많은 차들을 일일이 충돌시킨다고 해

보십시오. 또 인테리어에서도 뜯고 새로 붙이고 하는 것들을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이 다보스포럼의 세계 100대 지속

가능성 어워드에서 32위에 선정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조업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만들지 않는 것도 이상하군요. 

기본적으로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문제입니다. 제

조업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제조업체에 가보면 사업주가 돈

을 들여 기계를 사서 들여놓으면 ‘든든하다’고 하는데, 소프트웨

어에 투자하면 ‘내 돈 어디 갔어’라고 화냅니다. 구매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너무 낮게 쳐 줍니다. 다쏘시스템은 매출의 25%

가 연구·개발(R&D)에 쓰입니다. 매출 2조 원대의 회사에서 이

정도면 연구비 액수로 글로벌 톱 3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돕니

다. 국내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R&D 투자 비중이 낮은 편이라 이

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생

각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군요.

외국 소프트웨어를 쓰면 그나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국

산을 쓰면 ‘꼭 그거 (돈 내고) 써야 해’라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

니다. 중소기업·공공기관·학교 등에서 불법 복제품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미국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학생이 그런 (비싼)

걸 사나’ 싶겠지만 학생이라도 불법 복제품을 쓰면 범죄자로 취급

하는 문화입니다. 

다쏘시스템 제품도 정품을 쓰지 않는 곳이 많습니까.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선진국처럼 보

이지만 불법 복제율이 국가 위상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걸 해결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해결되면 한국 소프트웨어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국 업체들의 아이디어는 뛰어납니다.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빨랐고 소리바다도 아이튠즈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사회적 기반이

받쳐주지 못해 세계적으로 크지 못한 겁니다. 


